
메시지 3
한 새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

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며
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

성경: 엡 4:13-16, 20-21, 24

Ⅰ. 한 새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― 엡 
4:14-16, 24.
A.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까지,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

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― 엡 4:13-15.
B. 우리는 모두 모든 일에서, 곧 크든 작든 각각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― 엡 

4:15.
1. 우리는 아직 많은 일들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않았다.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그리스

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.
2.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,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것

이다. 이것이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다 ― 엡 4:24.
3.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 실지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

것이다 ― 엡 4:24.
4.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24절에서 새사람을 입는 것과 동일

하다. 
5.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24절에 나오는 한 새사람을 가리키는데, 

이 한 새사람은 충분히 성장하였다.
C. 에베소서 4장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새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. 그리스도께서 창

조하신 한 새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.
1.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새사람의 유기적인 창조를 보며,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

는 기능과 관련해서 새사람의 온전하게 됨을 본다.
2. 유기적으로 온전한 한 새사람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

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― 엡 4:12-15.
a. 한 새사람은 오직 합당한 양육을 받는 것을 통해서만 기능과 관련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

다.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가장 깊은 관념들 중의 하나이다.
b. 우리는 보양하고 소중히 보살피는 것을 통해 한 새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

해야 한다 ― 엡 5:29.
c. 한 새사람은 합당한 양육을 받음으로 더 많이 자랄수록, 더욱더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

게 될 것이다.
3. 단체적인 새사람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

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,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서 
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. 이럴 때 유기적으로 온전한 새사람이 기능적으로 온전
하게 될 것이다 ― 엡 3:16-17상, 4:13, 24.

Ⅱ. 한 새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
다 ― 엡 4:20-21.



A.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한다.
1.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본이시다.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에

서 하나의 본, 곧 하나의 틀을 세우셨다 ― 요 13:15, 벧전 2:21.
2.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 ― 고전 1:30.
3. 침례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. 침례 받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

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 ― 롬 6:3, 갈 3:27.
4. 틀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 ― 엡 4:22, 24.
5.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의 틀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는데, 그분의 생활의 틀은 바로 실재이다 

― 엡 4:20-21.
6.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. 다시 말하면, 그리스도께

서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세우신 본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― 엡 4:20.
B. ‘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’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의 실지 상태를 가

리킨다. 예수님의 생활은 실재의 생활이었다 ― 엡 4:21.
1. 에베소서 4장 17절과 21절에서 우리는 헛된 생각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의 대조를 본다.
2. 실재는 빛의 빛남이다. 빛은 근원이고, 실재는 표현이다 ― 요 8:12.

a. 주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의 빛남이시다 ― 히 1:3, 요일 1:5.
b.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의 모든 방면에는 빛의 빛남이 있었기 때문에, 그분의 생활은 실재

의 생활, 곧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활이었다. 그러한 실재의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이
었다 ― 요 8:12, 14:6.

C. 한 새사람의 삶은 정확히 예수님의 삶과 같아야 한다 ― 엡 4:20.
1.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오늘날 새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― 마 

11:28-30, 요 6:57, 4:34, 5:17, 19, 30, 6:38, 17:4.
2. 우리의 생활 표준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와 일치해야 한다 ― 엡 4:20.

a.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, 하나님 안에서, 하나님과 함께,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
하는 생활을 사셨다.

b.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실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. 다시 말하면,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
하나님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― 엡 4:24.

3. 우리는 실재의 생활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
― 엡 4:20-21, 요이 1, 요 4:23-24.

4. 단체적인 인격인 한 새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실재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. 이러한 
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다 ― 엡 4:21.

5.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에 따라 생활한다면, 우리는 단체적인 새사람의 생활을 가질 것이다. 
곧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에 부합하는 생활을 가질 것이다 ― 엡 4:23.

D. 교회생활은 단체적인 한 새사람의 매일의 행함이다. 다시 말하면, 본성과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
새로운 행함이다. 한 새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롭다 ― 엡 4:17-32.

E. 한 새사람은 하나님 자신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반드시 신성
한 생활을 가져야 한다. 이러한 생활은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단체적인 생활일 것이다 ― 엡 
4:24.


